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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감귤 부패 우려…적기 방제 당부

- 지속된 강우로 감귤 수부증 및 유통 중 부패과 발생 -

-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한 적기 방제와 수확 후 철저한 선별 필요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

비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귤 부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 

방제와 철저한 수확 후 관리를 당부했다. 

 ❍ 서귀포 지역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비가 이어지면

서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이 지연되고 있으며, 과실이 나무에 

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되고 있다. 

 ❍ 또한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중 일부는 입고 

후 이틀 만에 약 30%가 부패했으며, 선별 후 내륙 유통 과

정에서도 4~5%의 추가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❏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비가 그친 후 농약안전사용기

준에 따라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. 

또한 수확한 과실은 충분히 예조한 뒤 썩은 과실을 제거하는 

등 철저한 선별을 거쳐 출하해야 한다. 

 ❍ 예조는 수확한 열매를 가볍게 건조해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

으로, 저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수확 후 2~3일간 직사광

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실시한다.

 ❍ 특히 극조생 노지감귤은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수확 전 

마지막 살포일과 사용 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

준수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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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현광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잦은 비로 감귤의 저장

성과 상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수확부터 출하까지 각별한 

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”며 “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

반드시 준수해 노지감귤 부패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”

고 말했다. 


